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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지표]
국채수익률 (DoD / YTD / YoY, 단위: bp)

KTB 3Y KTB 10Y 3Y-10Y Term SP Corp AA- 3Y Credit AA- 3Y SP

2.33% 2.71% 38.3 2.91% 57.7
▼3.6 ▼17.7 ▼108.2 ▼3.4 ▼3.6 ▼78.4 ▲0.2 ▲14.1 ▲29.8 ▼2.8 ▼29.0 ▼94.6 ▲0.8 ▼11.3 ▲13.6

미국국채수익률 (DoD / YTD / YoY, 단위: bp) 참고 - 한국 단기 시장
US Treasury 2Y US Treasury 10Y 2Y-10Y Term SP CD(91 days) CP(91 days)

3.97% 4.49% 51.5 2.68% 2.93%
▲0.0 ▼28.0 ▼85.0 ▲2.5 ▼8.5 ▲4.5 ▲2.5 ▲19.5 ▲89.5 ▼3.0 ▼58.0 ▼92.0 ▲0.0 ▼61.0 ▼129.0

(Source -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(https://ecos.bok.or.kr) 및 세인트루이스 연준 |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(FRED) (https://fred.stlouisfed.org)

[시장 동향]
미국 국채 금리 상승 및 국내 금리 하락: 보스틱 연준 이사의 발언과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적자 경계심 속 미국 국채 금리 상승, 국내 금리는 전
일 미 국채 하락과 연동되어 하락세를 보임.

불플랫 연출 및 커브 위주 전략: 국고채 3년과 10년 분할매수 적정레벨 제시 (국고3년 2.34%, 국고10년 2.72%)와 함께 2차 추경 규모와 시기, 
예산안 규모에 따른 장기물 레벨 변동 리스크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.

[주요 경제 뉴스 및 이벤트]
미국 주요 News
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.5% 상회: 메가빌의 하원 통과 여부가 관전 포인트.

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: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부채 부담을 이유로 ‘Aaa’에서 ‘Aa1’로 한 단계 하향 조정. 1917년 이후 
처음으로 모든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 상실.

한국 주요 News
무디스의 이례적인 한국 방문: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전망에 대한 추가 평가로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은 낮으나,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
와 경제 안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: 성장 둔화와 물가 안정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동의 속 환율과 가계부채가 변수이나, 환율 안정세와 일본과 유사
한 장기물 환경을 고려할 때, 확장재정 변수를 감안한 좁은 레인지에서의 스티프닝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.

기타 News 및 Event
일본 초장기채 금리 급등: 주요국 중 최대 스팁, BOJ 채권매입 축소, 보험사/외인의 소극적인 모습,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확장재정 우려, 미
국 신용등급 강등발 글로벌 금리상승 등이 배경.

공화당 법안의 재정적자 영향: 2034년까지 $2.75조 순적자 증가 예상 (세율 인하, 표준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적자 증가 및 인적/부양공제 폐
지, 주·지방세 공제 상한 유지 등으로 인한 적자 감소).

[대응 전략]
미국 금리 혼란 속 국내 채권시장 강세 지속 전망하나, 하반기 추가 금리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. 추경 중심 확대재정, 국고채 공급 증가, 보
험사 규율 및 초장기 발행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, WGBI 편입 시기 지연 등이 원인. 확대재정으로 금리 상승 시 미국금리 반락 과정 트레이
딩 기회 활용 필요. 국고 3년 2.5%, 국고 10년 3.0%를 최대 상단으로 예상하며,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서는 매수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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